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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스대란 한국기업에 “불똥”
기아자동차․한국타이어 생산 손실 … 삼성 협력기업도 생산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가스 분쟁의 불똥이 한국기업으로 옮겨 붙었다.

우크라이나를 거쳐 중동유럽 각국으로 들어오던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1월7일부터 중단되면서 한국타이어

헝가리 법인과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의 생산이 중단됐다.

한국타이어 헝가리 법인은 헝가리 정부의 산업계에 대한 2단계 가스공급 제한 조치에 따라 1월7일 오후 1시

(이하 현지시간)부터 공장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24시간 풀가동하던 생산라인을 멈추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가스 대란이 지속되면 하루 1만50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타이어 공장은 주말까지 4만5000개 이상의

생산 손실이 예상됐으나 1월8일 오후 2시부터 생산을 재개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헝가리 정부가 각 기업에 대한 2단계 가스공급 제한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가스 공급

이 재개됐다”며 전 직원이 다시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1월7일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이어 1만

5000여개의 생산 손실을 보았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도 1월8일 아침부터 공장 가동을 멈추고 2일간 휴무에 들어갔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현재 러시아산 가스공급이 끊기면서 비축량이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나, 산업계에

대한 가스공급을 제한하면 80일은 버틸 수 있다며 1월7일 기아자동차 등 가스 소비량이 많은 대형 공장들에

대해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

기아차 공장은 현재 장비 동파를 막을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가스만 사용하고 있으며 예정된 9일까지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1500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는 브뤼셀 협상이 결렬되면 병원, 식품, 아동복지, 응급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가스공급을 차

단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슬로바키아에서는 일부 삼성전자의 협력기업이 가스 공급제한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대

중공업 불가리아 법인도 공장 건물에 난방이 끊겨 직원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헝가리의 삼성전자와 삼성SDI, 슬로바키아 삼성전자 공장은 아직은 정상적인 가스공급을 받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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